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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호, GM에 타이어 공급 재개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라 7월22일 오후부터 … 가격인상 입장은 불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중단했던 GM대우로의 타이어 공급이 7월22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서울중앙지법의 타이어 공급 재개 결정에 따라 7월22일 오

후부터 GM대우 부평공장에 타이어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가동중단 상태였던 GM대우 부평공장은 7월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야간조 작업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간다.

GM대우는 7월18일 오후 1시부터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공급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타이어 공급을 끊자 서울

지법에 타이어 공급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공급 재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7월18일 오후 내려진 법원의 공급 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7월22일 오후 4시까지 타이어를 공급하지 않았다.

GM대우는 타이어 공급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 2사가 공급을 끊어버려 7월21일까지 젠트라 

등 소형차 3000대, 중형차 1200대 가량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금호타이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7월22일 오후부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사가 공급중단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GM대우가 타 자동차 생산기업과 달리 가격 인상과 관

련해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협상에 의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

해 공급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이어도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납품계약의 유효성이나 공

정성 등은 별도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M대우는 “법원의 타이어 공급 재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즉시 이행하지 않아 발

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아니면 가격협상 과정에서 반영할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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